
유럽의 넷제로 달성 방안의 시사점:
비용, 일자리, 기술적 가능성 등등

김지석







요점 먼저



돈은 문제 안 됨: 일부 비용 늘지만 다른 부문 절감



11백만 - 6백만 = 5백만개 신규 일자리 만들어짐



태양광, 배터리, 풍력, 건물 vs 산업, 기존 수송, 원자력



동시 저감  전기, 수송(자동차), 건물, 산업 순으로 넷제로



지금 있는 기술로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어



에너지 시스템, 토지 이용 재설정해야

석탄,석유,가스 사용량 90퍼센트 감소
전력 사용량 2배 증가, 재생에너지 90% 이상 (현재 35%)



협력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



매년 1조 유로 투자 필요 – 연료비 등 절감으로 회수 가능



투자 활성화 위한 정책 도입 필수 – 탄소세 1톤당 100유로



에너지 안보/ 경쟁력 좋아짐
탄소 중립 제품 수입은 늘어날 수도



모든 이해 관계자가 당장 시작해야 함



디테일



다섯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



숲 빼고는 전부 배출원 : 4,110 vs -250 (숲)



전력 산업이 가장 먼저, 최대한 감축 후 숲+a로 마무리



2040까지 분야별 감축 비용은 마이너스 (산업 제외)



감축 수단은 대략 8가지



태양광, 풍력
을 이용한 전
기화가 가장
큰 역할

2030년까지
55% 감축

(수소도 태양
광, 풍력 필요)



핵융합은 아무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아

애초 2007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2017년에 완공한다는
계획을 잡았지만,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다.

“2045년까지 ITER로 에너지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생산
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계속한다. 현재 계획으로는
2045년이면 ITER 프로젝트는 끝난다. 

[출처: 중앙일보] [단독] "사기ㆍ망상이라던 인공태양 국제핵융합
실험로, 공정률 50% 넘겼다”

7개 참가국들은 이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통해 각자 데
모 버전의 핵융합발전소(실증로)를 건설하게 된다. ”



IEA의 편파적 + 틀린 전망

https://www.pv-magazine.com/2018/11/20/iea-versus-solar-pv-reality/



전기화의 미래: 현재 vs 2050



국제에너지기구 – 넷제로 로드맵 마련하기로

https://www.ft.com/content/6c5e29e1-283e-4df8-a402-ce09fcec3bda



향후 10년이 중요, total transformation, speed & scale 

But long-term targets alone will not put emissions into decline rapidly 
enough to reach net zero by mid-century. 

Nothing short of a total transformation of our energy infrastructure is 
required — a worldwide undertaking of unprecedented speed and 
scale. That calls for decisive action over the next decade. 

It would mean, by 2030, increasing electric cars’ share of annual sales 
from 3 per cent to over 50 per cent; expanding the production of low-
carbon hydrogen from 450,000 tonnes to 40m tonnes; and boosting 
investment in clean electricity from $380bn to $1.6tn. 

전기차 3%  50% (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부족해)



구원 투수 - 숲



숲이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 일단 패스…



그린 수소가 상대적으로 가장 싸게 먹힐 듯



전력, 수송 (주로 자동차), 건물에 투자금 집중



28조 유로 투자금 중 80%는 원래도 필요한 투자



투자 필요하지만 투자로 관리비 절감 효과 커



투자금 중 절반 정도는 특별한 정책 도움 없이도 이익



탄소세 정책 없이도 돈 되는 정책/안되는 정책 비율



굿바이 만수르 – 화석연료 수입량 80% 이상 감소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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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 감축 비용 – 무조건 이익인 분야



2030 감축 비용: 돈이 좀 들어가는 분야



전기차가
확산 되면



국민은 이익, 손해는 자동차 회사/정유사/주유소/기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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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도움이
되는 분야/기술



이런게 기후 위기
시대의 친환경



이런게 기후 위기
시대의 친환경



이런게 기후 위기
시대의 친환경



이런 행동 변화도 따라주면 추가로 15% 감축 가능



냉난방 덜쓰기, 시멘트 대신 목재 사용하기



고기 섭취 확 줄이기, 음식 쓰레기 줄이기, 숲 확장



농업 관련
들여다 보기



석유, 석탄은 내리막길만, 가스는 살짝 늘었다가 사라짐



5,361,120TWh

핵심 기술 4가지 – 태양광/풍력 역할이 가장 커



제한된 땅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함



농업/토지 이용 – 온실가스 줄이기 힘들어



이런게
친환경 농업



전기 생산당 CO2 줄이는게 관건: 유럽은 42% 줄어



전력 생산은 두배로 늘려야



태양광,
풍력이
메인으로



비용은
이미 낮지만
더욱
낮아질 것



겨울 전기
생산/수요
맞추는게
만만치 않음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

넷플릭스 정주행

새끼 꼬기

등등



전기 생산은 싸게 가능 – 부가 장치가 좀 돈이 들어감



2040년 이후 부가 장치 (배터리 등) 투자비 많이 들어



자동차는 전기차 100% – 수소차도 일부 역할 할 수도



트럭도 전기 아니면 수소



에너지 효율: 전기차 86% - 수소차 41~44%



에너지 효율: 전기차 70~90% - 수소차 25~35%

https://www.volkswagenag.com/en/news/stories/2019/08/hydrogen-or-battery--that-is-the-question.html



비행기는 바이오 연료 또는 합성연료 가능할 듯 (비쌈)



전기차가 주도



산업 온실가스 감축 경로



재생 열 (바이오 메스)



탄소 포집 저장



건물



재생 열 보급 늘리는게 관건



단열 개선



탄소중립 가스 보급 100% 달성 필요 (수소?)



히트 펌프 역할 중요 – 석유/가스 보일러는 퇴출



농업 – 농기계 탄소 중립 (전동화 등)



분뇨 – 가스화 처리



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중심을 둔 축산



동물 사육이 가장 큰 문제



감사합니다.


